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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1 등 일부 언론 21일자, KDI 수행 호남고속철도 

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뉴스1 등 일부 언론에서 21일 황주홍 의원의 언급을 인용, 호남고속

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성 

재검토와 관련,

○ ”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1년 이상 지속시키면서, 올해 8월 16일 

중간점검회의 때는 노선별 기계적 장단점만 보고했다“라며

○ “이는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무산시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정부 

예산당국의 의도에 KDI가 고의적으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는 의

혹을 지울 길 없다”라고 보도

<KDI 입장>

□ KDI는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

으며, 그 과정에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차례 검토 의견이 

있었음.

□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침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

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, 조속한 시일 내에 

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임.


